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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랑한다는 마음에도,

배움이 필요합니다.
정현태 작가의 『우리는 사랑을 모른다』

작가 소개

정현태

삶과 사랑에 관한 사유를 글로 풀어내는 작가입니다. 지구 반대편 브라질

에 사는 사람과 만나 사랑하고 결혼한 경험을 바탕으로, 사랑을 안다는

우리의 믿음에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.

우리는 사랑을 모른다
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

사랑의 의미를 다시 묻는 에세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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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에 담긴 이야기

1부는 언어와 거리를 넘어 사랑하고 결혼해 가족이 되는 

과정을 담습니다.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이

야기입니다.

2부는 사랑을 가로막는 것과 우리 안의 자기중심성을 살

피며, 더 건강하고 성숙하게 사랑하는 방향을 묻습니다.

존재의 숲이 소개하는 이유

사랑하는 마음이 크다고 상대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닙

니다. 부모와 아이 사이에서도 내 바람을 사랑이라 믿고 있

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

존재의 숲은 이 책을 통해 사랑하는 방식까지 배우고 성찰

하는 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.

백미나의 시선

“사랑한다는 내 마음보다,

사랑받는 네 마음을 살피는 일.”

내가 주고 싶은 사랑과 상대에게 필요한 사랑 사이를 들여다봅니다.

어른의 시선이 자라면 아이의 세계가 자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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